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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화학, 수거 유해물질 무단방류
수원지검, 임원 2명 불구속 입건 … 폐불산 586톤 폐수처리장에

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월8일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혐의(폐기물관리법 위반)로 안산 A

화학 김모 차장을 구속하고 같은 회사 이모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.

검찰에 따르면, 3월부터 7월까지 시화공단 기업들로부터 1억1700만원을 받고 처리를 위탁받아 수거한 구리, 

비소 등이 포함된 폐불산 586톤을 정상적으로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한 혐의이다.

구리와 비소는 인체에 노출되면 신경계 이상, 알레르기 반응, 암 유발 등을 초래하는 중금속이어서 특정수질

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.

검찰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거한 유해물질을 허가받은 공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폐황산 처리기업의 

폐수처리장에 몰래 방류해 안산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게 했다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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